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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 왕초보영어
0530 세계견문록아틀라스

<일본개항사 2부
화혼양재돈가스와스모>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파이어로보
0730 로이와함께하는소방안전이야기
0745 출동!슈퍼윙스
0800 딩동댕유치원12
0830 플라워링하트
0845 방귀대장뿡뿡이
0900 몬카트
0915 정글에서살아남기

0930 쓰담쓰담동물원프렌쥬
0940 장수의비밀(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요리비결

<단호박꽃게탕과오징어젓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행복한교육세상

<청소년토론배틀>
1300 다큐오늘

<말에대해말하자면>
1310 경이로운자연의세계
1340 성난물고기(재)
1430 강철소방대파이어로보(재)

1500 호기심나라오키도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그려줘루이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냉장고나라 코코몽
1615 용감한소방차레이
1630 방귀대장뿡뿡이(재)
1645 딩동댕유치원12(재)
1715 로이와함께하는소방안전이야기
1730 마샤와곰
1745 띠띠뽀띠띠뽀
1800 생방송톡!톡!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
1915 정글에서살아남기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심장이뛴다 페루 2부
사막에서밀림까지>

2130 한국기행
<여기는처음이지요 2부
속리산하늘아래>

2150 EBS 다큐프라임
<900개의영혼 파푸아뉴기니>

2245 우리만이런가
2355 글로벌아빠찾아삼만리
2445 지식채널e
2450 다큐시네마 사람이산다

42년생소를버렸을때대를취한다 54년생새롭게시작하는것

이백번낫다 66년생별다른성과를보지못한다 78년생핵심

적인원리만파악한다면쉽게가닥이잡힐것이다 90년생형편

을감안해서개별적으로처리함이맞다 행운의숫자 09 74

43년생이변이 예상된다 55년생 여러가지가 보이지만 일부만

유익할뿐이다 67년생폭넓은인식은풍요로운삶을이끄는요

체이다 79년생반드시소기의성과를거두겠다 91년생부족함

을채우는데있어서최선을다하자 행운의숫자 78 46

44년생모두헤아릴수있는균형감각이절실하다 56년생사려

깊게추진하는것이현명한방법이다 68년생선택을잘한다면

실리를취하게되는본원이된다 80년생세밀하게조절해야할

입장에놓여있느니라 행운의숫자 24 27

45년생예견해왔던바가현실로드러나리라 57년생균형감각

을 상실한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69년생 드디어 가장 절실하게

하고싶었던일에집중해야할때다 81년생뜻밖의일에관련되

는번거로움이보인다 행운의숫자 33 75

46년생마음을비우고때를기다릴줄아는여유가필요하다 58

년생제대로실행한다면 실속있는 결과를산출하게 될 것이다

70년생짧은시간을할애해도대처할수있다 82년생오르막이

있으면내리막도있게마련이니라 행운의숫자 79 30

47년생 전적인 신뢰는 소모적인 결과를 부른다 59년생 평생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중대사가 전개되리라 71년생 오리무중이었

던 것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83년생 축적 해 왔던 바가

자신을지탱해주는보루가될것이니라 행운의숫자 6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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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생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60년생 자신이 마땅히

해야할책무를다하고처분을기다리는것이도리이다 72년생

진퇴양난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인다 84년생 인정 했을 때

개선의여지도보인다 행운의숫자 91 54

49년생다시한번점검하자 61년생시간을끄는지혜보다신속

한추진력이필요한때이다 73년생처음에승세를잡지않으면

갈수록 힘들어진다 85년생 마음에 다 차지 않더라도 무던하게

대하는것이현명하다 행운의숫자 22 72

50년생분수에맞지않는다면욕심내서는아니된다 62년생상

황이바뀌면서대세에따라야하는입장이된다 74년생전문적

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가 필요한 때이다 86년생 팥 심은데

팥나고콩심은데콩나는법이니라 행운의숫자 69 89

51년생유기적인관계의설정이절실히필요한때다 63년생행

운의 여신이 문을 노크하리라 75년생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 87년생 노력에 비해 만족도

가떨어질수도있는국량이니라 행운의숫자 68 71

52년생 여러 사람들과함께하면서 길조를띠게되느니라 64년

생전혀접해보지못했던영역과관계하리라 76년생면모를갖

추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88년생 거의 비슷한 정황이

단순반복되면서지루하리라 행운의숫자 92 06

53년생음양이 교차하다가일점을이룬다 65년생사소한 것은

차치하고핵심가치에치중하는것이실속있다 77년생약점을

보완한다면 거의 완벽해질 것이다 89년생 하나의 기쁨과 함께

또다른부담감도생긴다 행운의숫자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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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강한외모와서구적인몸매를지닌이엘(36)은다음달 5일개봉하는영화 바

람바람바람에서도자신의매력을한껏 뽐낸다

그가맡은역할은치명적인매력을지닌 제니다 제니는카사노바 석근(이성민)

과순진한그의매제봉수(신하균) 그리고봉수의처(송지효) 앞에나타나세사람

의삶을예측불허속으로빠져들게한다

26일서울종로구삼청동에서만난이엘은화장기없는수수한모습이었다짙은화

장에몸매가드러나는스커트를입은제니와는전혀달랐다그러면서도제니처럼솔

직했다

제니는자기감정이나생각을표현하는데거침이없는인물이에요그러면서도인간

적으로내가다시사랑을받을수있을까고민하는캐릭터죠 그런면에서저와닮은것

같아요

극중제니는아픈상처를지닌인물이지만순진한유부남봉수에반해그의 곁을맴돌

며아슬아슬한사랑을이어간다 당구테니스노래까지잡기에능한 인물로나온다

어른들을위한코미디를표방하는 바람바람바람에는제법높은수위의성적코드가등

장한다 영화 황해와 내부자들에서도 파격적인 노출신을 선보인 이엘은 여배우로서

부담스럽지않느냐는질문에 노출로만소비되는역할이아니어서전혀부담스럽지

않았다고쿨하게답했다

이엘은이작품에서이성민신하균 송지효등과호흡을맞췄다 24시간촬영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는 이엘은 인터뷰 중간에도 양

해를 구한 뒤 이성민과메시지를주고받았다 (이)성민 선배님이 라디오 생방

송에출연한다고메시지를 보냈어요 또 우리 영화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

랐대요호호

이엘은 2009년 드라마 잘했군 잘했어로 데뷔한 뒤 그동안 도깨비 화유

기 등수많은드라마와영화에서짧지만강한존재감을드러냈다트랜스젠더

나삼신할머니요괴등이그가맡은역할이다개성강한외모가한몫했다

처음 배우 일을 시작했을 때 제 얼굴은 단점이었어요 매력을 느끼는 분

이 많지않았죠매력을느꼈더라도카메라로어떻게찍어야할지잘모르겠

다는말을들었어요그래도요즘에는개성으로봐주시니까틈새시장을공략

할수있었던것 같아요

이엘이연기자의길로들어선건우연이었다고등학교 2학년때학교를그만

둔 이엘은 특별한 계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연기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서

연기학원에다녔고 배우의길을걷게됐다고말했다

학창시절에는낯을많이가리고숫기가없는학생이었어요 저만의세계가

있었고 친구도별로없어혼자다니다시피했죠 있는듯없는듯조용하게학교

에 다녔고성적도중간정도였어요특별한계획이있었던것이아니라그냥필

요나재미를못느껴중퇴를결정했고 통보했어요 만약그때고등학교 3년을그

냥흘려보냈다면지금의이엘은없었을것이라고말했다

이엘은결혼관도스스럼없이밝혔다그는 제가스스로책임지는지금의삶이

만족스럽다면서 제생각을뒤흔드는사람이나타나면모를까지금까지는 독신

주의자라고답했다

이엘은 현재 연극 아마데우스에 출연 중이다 그는 기회가 된다면 툼 레이더나

레지던트이블처럼여전사역할도해보고싶다며웃었다 연합뉴스

영화 바람바람바람 제니 역이엘신하균송지효등호흡

외강내유캐릭터저와닮았고여전사역할해보고싶어요

개성 강한외모로 됐어요

MBC TV 새 일요드라마 부잣집 아들

이 51%의시청률로출발했다

26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

르면 25일 오후 8시 45분부터 2회(PCM

포함 4회) 연속 방송한 MBC TV 부잣집

아들의 시청률은 51%120% 95%10

5%를 기록하며방송첫날부터 10%를넘

겼다

전작인 밥상 차리는 남자의 첫회 시청

률은 86%마지막회시청률은 184%였다

부잣집 아들 첫회에서는 이광재(김지

훈분)가옛연인인김영하(김주현)를잊지

못한 모습이 담겼으며 각 집안의 이야기

도소개됐다

드라마는청춘로맨스부터집안마다다른

자식사랑법 코미디등다양한 요소를담으

면서볼거리가풍성했다는평을얻었다

이밖에오랜만에안방극장에복귀한배

우 이승연과 22년 만에 가수 주현미가 부

른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도 눈길을

끌었다

25일주말극시청률1위는 267%를기록

한KBS 2TV 같이살래요가차지했다

케이블채널에서는 tvN 라이브가 5

1%(이하 유료가구)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방송 4회 만에 5%를 넘었다 OCN 작은

신의아이들은 33% TV조선 대군사랑

을그리다는 2634%였다 연합뉴스

설경구와 전도연이 영화 생일에서 부

부로 호흡을맞춘다

26일배급사뉴에따르면 생일(가제)은

사고로아이를잃은아빠 엄마 동생그리

고남겨진이들이함께서로의아픈마음을

보듬어가는이야기를그린영화다

영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2001) 이후 스크린에서 재회한 설경구와

전도연은 서로 다른 상처와 슬픔을 지닌

부부로등장한다

설경구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가족곁을지키지못한미안함을품고 살

아가는 정일 역을 전도연은 돌아오지 못

하는 아이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도 마트

에서 일하며 묵묵히 생계를 꾸려가는 순

남역을맡았다

이창동감독의 밀양 시에서연출부로

활동한 이종언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

은 이 작품은 다음달 본격적인 촬영에 돌

입한다 연합뉴스

17년만에 부부로다시만났어요

설경구전도연영화 생일 출연

부잣집 아들 첫방 12% 순조로운출발

같이살래요 267%로 1위


